
구라보 

– 2010 춘하 데님으로 라이트 온스에 스트레치도 준비 

구라보는, 2010년 춘하절에 판매할 라이트 온스 데님(light ounce denim)을 개

발하고 있다. 레이디스(ladies)를 중심으로 보텀지(bottom地)를 가급적 얇게 만

들고 있는데 일반 데님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 

장기로 되어 있는 스트레치 데님(stretch denim)도 크게 변화시킨 베리에이션

을 제안함으로써 판매를 계속하여 강화하고 있다. 

구라보에 따르면 2010년 춘하절을 위하여 9 ~ 10 온스(ounce)의 얇고 가벼

운 라이트 온스 데님을 개발하고 있다. 근래에 와서 보텀지가 얇아지고 있으

며 특히 레이디스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. 그래서 진즈도 라이트 온스 데

님으로 새로운 감각의 진즈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. 

자신있는 스트레치 데님도 계속 개선하고 있다. 탄성사에 폴리우레탄

(polyurethane) 외에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olytrimethylene 

terephthalate) 섬유 ‘T-400’, 올레핀(olefine)계 탄성사(彈性絲) ‘다우(DOW XLA)’

를 사용한 소재를 갖춤으로써, 유저(user)의 니즈에 자상하게 맞춘 신도(伸度)

나 킥 백(kick back : 늘어난 것이 반동으로 되돌아감) 성능을 나타냈다. 최근

에는 투웨이 스트레치(two-way stretch : 經絲와 緯絲의 兩方向으로 伸張)도 많

아지고 있는 경향이다. 

또한 환경 배려 소재(環境 配慮 素材)로서는 데님의 생산 공정에서 어쩔 

수 없이 생기는 잔사나 자투리 천을 개섬(開纖)하여 솜 상태로 염색한 다음, 



원면에 복합시키는 ‘어스 데님(earth denim)’을 계속 중점적으로 제안하려 하

고 있다. 단순히 환경 배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면의 일부가 솜으

로 염색되어 독특한 농색(濃色 : 짙은색)과 같은 패션면(fashion面)에서의 특

징이나 품질을 어필하려 하고 있다.♣ 

 


